
승려와 군사

태국의 승려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자국의 병역 요구를 거부하는 이유



18번째 생일에 나는 선언합니다.

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입니다. 그러니까 태국 정부가 요구하는 징병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군부는 현재뿐만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태국 사회를 지배해 왔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힘은 매년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 군대는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태국 군대가 군사력을 증가시키고 시민들을 세뇌시키고자 한다는 점을 이번 기회에 아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군부는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TV에 출연해서 그들을 비판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

다. 그들은 태국 학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학생 활동가들을 심문했습니다. 또한 국가주의를 촉진시키고 군대를 존

경하는 내용으로 교과서를 통제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태국을 군사화된 국가로 만들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

니다. 군부는 이전에도 그런 시도를 해 왔고, 여전히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나요? 아니면 타조처럼 모래 속에 머리를 처박고 있기를 바라나요?

바꾸고자 한다면 함께 합시다! 변화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 네티윗 초티팟파이산, 「병역거부 선언: 18번째 생일을 맞이하여」,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 2014년 09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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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마 5세 집권기(1868~1910)의 중국 인력거

쿨리는 라따나꼬신 시대 초기의 주요 노동력이었다.

※ 쿨리: 19~20세기 초 중국 · 인도인을 비롯한 아시아계 외국인과 이민자





B.E. 2497(1954년) 태국 병역법에 따른 두 가지 선택지

군 복무를 위한 징병 추첨 참여

(21세 이후)

2년간 군 복무

면제

태국 남성의 선택지



태국 남성의 선택지

3년간 예비 군사훈련 이수(국토방위훈련 ‘러 더’)

연 20일의 훈련기간(16세 이후)

군 복무 면제

B.E. 2497(1954년) 태국 병역법에 따른 두 가지 선택지





"우리는 그들에게 장난감에 불과했다":

태국 징집병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



“총리 선출을 장담한다.”

피타 림짜른랏, 태국 전진당 대표



“네티윗, 징집 불참에 대한 사법제도에 맞서기 위해 승려 생활을 그만두다”

"활동가 승려 네티윗, 강제 징집에 불응하다"


